
새벽 30 

국제 성경 공부 
1월 5일 강의 
 

겸손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 
 

핵심 구절: "주님, 주님은 힘없는 자들의 소망을 
아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17 

 
선택한 성구:  

시편 10:12-18 
 
시편에서 1월의 핵심 구절을 모두 가져와서 이 2025 

국제 성경 공부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어 축복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하나님이자 창조주이신 여호와에 대한 

지혜, 위로, 위로, 격려, 헌신, 진심 어린 찬양이 담긴 

풍부한 보고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겸손한 자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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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핵심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 

정의입니다." 18절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고아와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땅의 사람'( )은 더 이상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공과 13절은 이 압제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들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그 죄악된 본성에서 부패와 

죽음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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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7-8 
 
"오직 어리석은 자들만이 마음속으로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의 행동은 악합니다." 

(시편 53:1). 악인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정하신 사람으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0:12-16; 사도행전 

17:30 및 31 
 
오늘 공과 18절에 나오는 "땅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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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것들에 대해 제한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속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는 것의 이점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천은 이러한 지상의 본능과 

싸우고 하늘의 마음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훈계를 따라 진정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방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침입하여 

도둑질하는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마십시오. 나방과 

녹이 파괴하지 못하고 도둑이 침입하여 도둑질하지 

않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십시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의 소망도 거기 있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6:19-21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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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 여러분, 손을 

씻으십시오. 당신의 충성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뉘어져 있으므로 마음을 정결하게하십시오. ... 

웃음 대신 슬픔이 있고 기쁨 대신 우울함이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6-10). 베드로는 야고보서의 말미에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라고 

덧붙입니다. (베드로전서 5:6 및 7).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때 여러분의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